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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r난경」 은 r황제팔십일난경(黃帝八十--難 

經)」 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 저자와 성서년대 

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설이 있다 지은 

이는 편작(扁뼈)이고 그 책명은 r황제팔십일 

난경』 이라고 한 것은 r수서경적지(陽書經籍 

志)」 가 최초。l다. 대체적요로 연착이 지었다 

는 설은 셜득력 이 없다고 보고, r내경』 이후 

동한(東漢)이천의 작풍이라고 보는 것이 얼만 

적인 견해이다. 그 주요내용은 문당의 형식으 

로 r나l 갱」 에서 의운이 되는 부분을 논술한 

것£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모두 81 

개의 운제를 논하고 있£므로 r팔십 일난(八 

十--難)」 I) 이라 청하기도 한다. 이 책은 액 

I) 이러힌 호칭은 장기 (댔빼)의 ‘없흉Z홈협월윷’ff에 보 

인다. 

240 

(Hfk) [1 난(難)∼21 난(難)〕 , 경락(經絡) [22 

난∼29난〕 , 장부(합略) [30난∼43난] , 칠 

충문(七衝門) [44난] , 딸회혈(八슐1\) [45난 

] , 기헬음양(氣血陰陽) [46난. 47냥] , 질병 

과 진단 [48난∼61 난] • 수혈(홈'/\.) [62낸∼ 

68난] • 자법(刺法)과 취혈(取大) [62난∼81 

난〕 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칭구학과 관 

련된 부분은 먼저 경략(經絡)에 관하여 기록 

하고 있는 22난에서 29난까지의 내용, 팔회혈 

(八會'/\.)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45난, 수혈 

(廳*)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62난에서 68 

난까지의 내용, 자볍(刺法)과 취혈(取'/\.)에 관 

하여 가록하고 있는 69난에서 81 난까지의 내 

용들이다. 

이 글은 r난경』 에서 논의되고 있는 첨구학 

과 관련된 내용틀을 중성무혹 살펴보는 것을 목 

찍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 먼저 r난경 

」 자체에 관하여 살펴본 후, 3장에서 기경팔액 

(奇經八服), 4장에서 오수혈(五협'/\.). 수헬(兪 

1\) 및 포헬(幕뤘), 5장에서 원혈(原'/\.)' 6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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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팔회혈(八會1\), 7장에서 첨자보사법(鐵刺 

補演法), 사시자법(四時刺法) 및 첨자취혈법 

(鐵刺取t法) , 8장에서는 시동병 (是動病)과 소 

생뱅(所生病)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다. 

2. 『난경』 어l 관하여 

r난경」 의 저자, 시대 및 성격 등에 관한 

논의들은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이래로 끊임없 

이 이어져 왔다. 일반적£로 이 책의 저자를 

진월인(奏越A)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 

은 『수서경적지」 가 그 원조이다 진월언은 

r사기 (史記)」 에서 말한 편작(扁題)을 말한 

다. 편작은 본래 중국의 고대전설 속에 보이는 

의신(醫神)이었다. 산동성 양성산(兩城山)에 

있는 한나라 때 화상(畵像) 인 “침구도(鐵잦 

圖)”에 조각되어 있는 인연조신CA面鳥身 사 

람의 얼굴에 새의 몸)의 모습을 여고 딸을 내 

멀어 환자에게 침을 시솔하고 있는 조각그림 

이 있다. 후대인들이 명의를 “편작”이라고 호 

칭하기 시작한 것은 이 그렴과 관련이 있다. 

r사기」 에 기록되어 있는 춘추전국시대의 인 

물인 발해군(澈海那) 사랑 “진웰언”은 의솔로 

이릎을 떨쳤으무로 편작이라는 칭호를 부여받 

은것이다. 

“초당사결(初뽑四傑)”에 속하는 왕받(王執) 

은 r난경」 을 “의경 가운데 숨은 기록(醫經之 

秘錄)”이라 정의를 내려고는, 이 책의 전수 계통 

을 기록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액(|技伯)이 황제 

(黃帝)에게 전한 후, 9인의 선생을 거쳐 이윤 

(伊尹)에게 전달되고, 이윤은 탕(場)에게 전하 

고, 6언의 션생을 거쳐 진월언에게 전달되어 진 

월인이 그 문장을 구성하여 책을 내었다는 것이 

難經의 鎬윷에 관한 내용 ~究

다_2) 이 계보대로 본다면 진훨인은 기백과 간 

접적 사승관계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r난경」 을 경전요로써 인식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는 것이지 진월인이 r 

난정」 자체의 저자인가 아닌가를 규명하는 데 

에 그 목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견강부회에 붕 

괴하다. 

왕발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많은 학자 

들은 이 책을 한나라 때 나온 책으로 생각하였 

다. 일본의 만파원간(판波元簡)은 “한나라 시대 

사람이 지 었다(漢A所擺)”고 하였고, 그의 아들 

단파원윤(升波元뼈L)은 후한 때 지어졌다고 하 

였다 단파원윤은 그 이유를 r난경」 이 『소문 

(素問)」 이나 r영추(靈樞)」 보다 어기(語氣) 

가 약하여 한나라가 동쪽요로 수도를 옮긴 이후 

에 나온 것 장다는 것이다. 또 기록된 내용 가운 

데 당시에 유행된 얀어의 사용이 보인다고 하였 

다 이 책에 나오는 “원기 (元氣)영)라는 만어는 

당시 동중서 (童{며합)가 지은 r춘추번로(春秋 

緊露)」 와 양웅(揚雄)이 지은 『해조(解爛)」 

에 보이므로 이 시대와 연관성이 많다는 것이 

다. 그려고 19난에 보이는 “남자는 인에서 생겨 

난다(男子生於寅)”, “여자는 신에서 생겨난다 

(女子生於申)” 등의 논의는 『설운해자(說文解 

字)」 에 대한 포자주(包字注), 고유(高짧)의 r 

회남자(進南子)」 에 대한 주석과 r。l소장구 

(離嚴章句)」 속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이 외 

에도 옥(木)이 울에 장기고 금(金)이 울에 뜬다 

는 논의는 f백호통(白虎通)」 에 보이고, 금 

(金)은 사(E.)에서 생기고 수(水)는 신(申)에 

서 생기며 남방의 화를 사하고 북방의 수를 보 

이 周깜城, 「中짧學三百題j • p 604. 이하 난경의 시 

대, 성격에 관한 논의도 이 책을 참조합, 
이 14난의 ‘服有根本, A有元월, 故知不死’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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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등의 논리는 모두 오행위성가(五行繹說 

家)들의 말이다. 이러한 증거들을 대면서 단파 

원율은 ‘절대로 서쪽에 도융하였을 때 즉 서한 

시대의 문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4)리고 

주장한다_5) 

이 책의 성격에 관해서 청냐리 때 의학자 서 

대춘(徐大棒)은 “ r난경』 은 경 이 아니 다- 『영 

추」 와 r소문』 에 있는 마묘한 말과 오묘한 뜻 

으로 그 다 밝히지 봇한 것을을 실마리를 끌어 

증명한 것이니, 문답의 형식을 벌어서 그 뜻을 

드러내었다”6) 라 하였다. 즉 『내경」 과의 관련 

성에 대해서는 의성할 바 없지만, 갱이라고 할 

만큼의 가치는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 

제로 r난경」 은 운답의 형식을 띠고 있고 『영 

추」 r소문」 등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경에서 말하기를(經言)”이라고 쓰여 있 

는 콧은 대체적으로 r니}경」 에서 안용되었거 

냐 혹 rYl 경』 에서 인용되지 않은 것이더라노 

비슷한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데에 있다. 7난에 나오는 “경에서 말하 

기를”의 경우는 r소운 • 지진요대론(至훌要大 

옮)」 , 『소운 • 평안기상론(平A氣象論)」 의 

문장과 비슷하고, 11난은 『영추·근결(根結) 

』 과 비슷하고, 12난은 『영추 • 구첨성 이원(九 

鐵十二原、)』 , 『영추 • 소챔해(小鐵解)」 와 바 

슷하다. 이외에도 그러한 예들은 많이 존재한 

다. 그러나 17난, 19난, 20난 등은 ri.i, 경』 에 

서 관련된 운장을 찾아낼 수 없다 원나라 때의 

활수(消홉)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어찌 진월인 

이 별도로 옛날 경전에서 따와서 혹 스스로 문 

당을 배풀었겠는1F’7)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명나라 때 여복(呂復)은 r난경』 이 없어진 옛 

4) 其앉非西혔之文者, 可以&§찾, 

짜2 

의서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여하튼 이러한 논의들의 출발은 『난경』 이 

『내경』 과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운제와 

관련이 갚다. r난경』 이 ri.i, 경』 과 관련이 있 

다연, r난경』 은 ri.i, 경』 의 해설서가 되는 것 

이고, 관련이 적다면 독자적 일가(一家)가 되는 

생이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논의들은 

대체로 r난경」 의 권위부여의 수위와 관련되 

어 전개되었으므로, 이러한 소요적인 논의보다 

는 의학사 속에서 r내경」 과 r난경」 을 연속 

적 틀에 접어넣은 후 의학이론이 발전하는 과정 

에서의 역할을논하는것이 보다생산적안 연구 

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연 『난경」 이 

『내경」 과 갚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의성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부터 r난경』 의 침구에 관한 내 

용을분석하고자한다. 

3. 기경팔맥(奇經八服) 

기경팔맥(奇經八服)은 독맥(寶服), 임맥(任 

DIK). 충맥 (衝Di). 대 맥 (帶眼) , 양교맥 (陽짧Di). 

음교맥(陰짧眼), 양유액(陽維股)과 음유맥(陰 

維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섭이경맥(十 

그經服) 이외에 별도로 존채하는 8개 경맥(經 

DIK)을 말한다. 기경팔액에 관하여 27난에서는 

“맥 중에 기갱팔맥이 있는데, 십이갱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은 무슨 。l유인가”8)' ’‘대개 。l 8개 

5) 상게서, p 604. 더 상세한 내용은 퓨波元麻, r中國

醫籍考j ' .AJl.\00生버版tt, p 63을 참조할 것. 
6) if.~非經!Il, 以훌素之徵를奭릅, 검!端未짧者, 짧웅$ 

R렘홈之폼, fllf•흘!JX옳!Il. 
7) 월越A之別有據於古經, 或범짧홉問答jg耶. 

8) JM有奇앞/\JM, 不狗於十二뭘何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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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맥은 모두 섭이경의 구애를 받지 않으므로 

기경팔맥이라고 말한다”9)고 하여, 기경팔맥은 

섭이경맥에 구애받지 않는 별도의 경맥이라 하 

였다. 이 경맥은 섭이경맥에 구애맏지 않고 장 

부(械略)에도 배속되지 않고, 독맥(督服)과 임 

맥(任服)을 제외하고는 본경(本經)의 혈자리가 

없으며, 표라(表훌)의 배속 관계도 없어 정경 

(표經)과 다르다. “기이한 경맥(奇經)꾀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이러한 특색 때문이다. 

27난에서 29난까지의 내용은 기경팔맥의 종 

류, 흐르는 길 및 착용, 각 경에 해당되는 질병 

등을 논하여 fiJJ 경」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하고있다. 

기경팔맥의 작용에 관하여 27난에서 “경맥은 

12개가 있고 락맥은 1s7n 가 있어 무릇 27기가 

서로 따라서 오르내라는 데 어찌 기경딸맥만 정 

경에 구애되지 않는가? 그렇다. 성안은 도랑을 

만들어 울길을 터서 재해에 대비한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면 도랑이 가득차게 되니, 이 때에 폭 

우가 지냐치게 쏟아지면 성인이라도 어찌할 수 

없다. 이에 락맥은 가득차게 되고 모든 정경 GE 

經)들은 홍수가 냐서 물을 도랑에 잡아둘 수 없 

듯이 다시 액기(服氣)를 구속시키지 못하는 것 

이다”I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기경팔액은 십이 

경액의 사이를 종행으로 흘러, 념치거냐 쌓인 

정경 (正經)의 맥기 (服氣)를 조절해주는 것을 

그 주요한 기능으로 한다. 이러한 정의는 『내 

경」 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경팔액 

의 작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이론적으로 더욱 정교해진 생이다. 

그 순행부위에 관해서 28난에서는 아래와 같 

이 말한다. 

9) 凡此/\服者, 뽑不狗於짧, 故日奇經/\lilt벼. 

難經의 훌훌윷에 관한 내용 冊究

“독맥은 하극혈에서부터 시작하여 척추골 속 

을 따라 곧장 위로 올라가다가 풍부혈이 있는 

곳에 이르러 뇌속으로 들어간다. 임맥은 중극혈 

의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여 음모(陰毛) 부위로 

올라가서 뱃속을 따라 관원혈로 올라가 목구맹 

에 이른다. 충맥은 기충혈에서 시작하여 족양명 

경을 따라가 배꼽을 끼고 올라가 가슴 속에 이 

르러 흩어진다. 대액은 계협에서 시작하여 몸을 

한바퀴 감는다. 양교맥은 발뒤꿈치 속에서 시작 

하여 바깥복사빼를 지냐 위로 올라가 풍지혈로 

들어간다 읍교맥도 발뒤꿈치 속에서 시작하여 

안쪽복사빼를 지냐 올라가 목구맹에 이르러 충 

맥과 만난마. 양유맥과 음유액은 몸을 묶듯이 

흘러가는데, 액기가 념쳐 차도 순환하여 흘러 

모는 경맥에 대주지 못한다. 그러묘로 양유액은 

모는 양갱이 만냐는 곳에서 시작하고 음유맥은 

모든 음경 。l 만냐는 곳에서 시작한다 ”11) 

29난에서는 각 액에 벙이 생겨 냐타냐는 증 

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독맥 • 척추가 뺏뺏하면서 기가 거슬러 올라 

온다(휴꿇而願). 

임맥; 배속에 적취가 생겨 고통스렵고, 남자 

는 일곱가지 종류의 ,파氣가 냐타냐고, 여자는 

10) 앞有十二, 絡有十五, 凡=十七융, 相隨t下, Pf獨

不휩於經벼. 然, 聖A圖設構훨, 通엉l水道, 以備不**. 天

r:JTI!lf下, 업흥i물젊滿. 當此之時, 몇罷훌fF. 聖A不能復|뭘벼. 

此絡ll!il뼈젊, 짧Mi!不lil3~狗벼. 

11) 협服者, 起於下極之兪, .1P.於育훌, t至風府, 入률 

於腦, 任股者, 起於中極之下, 以t毛際, 置8훌훌, t關元,

至願뼈, itill!i者, 起於월衝, .1P.足陽明之앓, 央簡t行, 至

뼈中而散벼. 帶股者, 起於季&%, i델身一周, 陽짧ll!i者, 起

子없中, 置外ill:行, 入風池. 陰뽑服者, 亦起於眼中, 簡

內뽑, t行至뼈廳, 交實衝服, 陽維陰維者,維絡子身, 젊 

휩不00~울$$훨獅짧앞者t!J. 故陽維起於짧陽會t!J, I옳維起於 

諸陰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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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흉聚가 냐타난다(其內苦結, 男子鳥七細, 女子鳥

癡聚).

충맥: 기가 거슬러 올라오면서 속이 급한 증 

상이 냐타난다(遊氣而훌急). 

대맥: 배가 ll)Jll)J 하게 차고, 허리가 힘이 없는 

것이 울속에 앉아 있는 것같다(題滿, 體溶溶,

若坐水中).

양교맥 • 다리의 안쪽이 이완되고 바?깥쪽이 

오그라둔다(陰援而陽急) . 

음교액; 다리의 바같쪽이 이완되고 안쪽이 

오그라든다(陽援而陰急). 

양유액· 추웠다 더웠다하는 좀상으로 고홍음 

받는다(苦寒熱). 

음유맥 : 가슴이 아파 고통을 받는다(苦心 

痛)’

기경팔액 각각의 명칭, 그 순행로 및 증상을 

에 관해서는 다소간의 차이는 존재하지얀 『영 

추 , 오읍요미 (五륨五味)』 , r소문 , 자.ii.통론 

(刺睡痛論)』 , r소문 • 골공흔(骨空論)』 에서 

언급되었다. r영추 • 요읍요o] 』 의 충객과 임 

액의 순행부위에 대한 기록12). r소문 • 자요통 

흔」 의 양유맥에 냐타냐는 병증13). 『소문·골 

공론」 의 순행부위와 병증에 대 한 기록14)들-을 

살펴보면 r내경」 의 이폰을 직접적으로 수용­

하고 있읍을 알 수 있다. r난경』 에서 한 가치 

있는 작엽은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료 한 곳에 

모아 이해를 쉽게 해 주었다는 점괴 이잃맥에 

“기경팔맥”이라는 홍칭을 부여하여 주었다는 점 

일 것이다. 

1찌 衝服任Im. 皆超於뼈中, 上簡背짧, 짧經絡之힘‘ 其

浮而外者, 홈題右, 上行會於뼈鷹, lllJ而絡1륨口, 血흉盛則 

16/f熱肉, 血챔盛則홈뺑皮홈, 生훌毛. 

짜4 

4. 특정수혈에 관한 정리 
(오수혈(五뼈웠) , 수혈(兪썼) 및 모혈(幕웠)) 

63. 64. 65, 68난 등에서는 오수혈(五輸A) 

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요수혈에 관한 논의는 

이마 『영추·구첨십이원(九鐵十二原)』 에서 

거흔된 바 있다 그 내용은 “경액의 기가 냐오 

는 곳이 정 이고, 졸졸흐르는 곳이 형 이고, 모이 

는 곳이 수이고, 흐르는 곳이 경이고, 흘러들어 

가는 곳이 합이다. 27기의 흐름은 모두 요수헬 

의 벙위내에 들어 있다” 15) 이다 이것은 강물의 

줄기에 비유하여 맥기 (D!k氣)의 흐릎이 적은 곳 

에서 큰 곳으로, 얄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흐르는 특정을 설명한 것 

이다. r난경j 에서도 r영추 • 구침십。l원』 의 

논의플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만“형(榮)”에 관 

한 본문이 “소류위형(所流罵榮)”으로 r tJj 경』 

괴 다플 뿐이다. 그려냐 의마는 대동소이하다. 

r난경』 。l r내경』 보다 한걸음 더 냐깐 점 

은, 첫째, 오수혈을 젤병치료와 연관시킨 점이 

고, 을째, 음견(陰經)이냐 양경(陽經)이냐에 따 

13) 屬維zm. 令;,.g쫓痛, 痛上佛然睡, 刺Ii維之眼, Utt 
llil太陽合隔下間, 去빼-R.所, 

14) 任%者, iii~中훌之下, 以上휩훌, 짧.훌, 上삐元, 

좋뼈順, "협짧面.A!L lilE者, 훨~-홉, ~少뼈之흩, 

俠빡上fi. 좋買中而fl. if.IE훌**, 혔子얘結七뼈, 女子혐 

下뺑짧, lilE홉病, 뺑.훌옳. 훌암훌**, 훔훨反IT. 훌. 

者, 휠於少a. 以下합中夫, 女子.AIJS孔. 其孔훌孔之앨 

tl. 其홉짧뼈옳, 음&Ill!. 빼.훌, 해Jlltf. 좋少lltJI巨圖, 

에1월훌. 合少뼈, 上뭘內훌훌, .휴를홈, 찢太l를iil~fli"J 

뽑, 上훌交뻐, 上入홉륨, 훌出뻐下휩, ••119內, 俠훔훌 
.I中, A짧홉홉홈. 其혔子@홈훌下좋&. 윷女子훌, 其少.

直上훌, .홈中央, 上훨心, A훌上團, 행훔上llli g之下

中央. it生**, 쩔少빠上Ii心而흙, 不홈빼흉, 훌lijlj, 其

女子不햄, 홈훔훨훨옐흉. 롤.生**, 뼈홉를, fire협·上, 

甚者在홈下룰, 其上웰有홈者, 治其훌中央, 在ll!용中者, 

其**上lilfl훌, 뻐其Ii. 뼈者, 上俠團也.

15) 所出1.\4. 所홉훌榮, 所注훌월, 所行훌經, 所入

쩔合, 二{七氣Jill 行, 皆在五옳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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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요행이 다르게 배속되는 것을 논리척£로 

설명하고자 시£한 점이고, 셋째, 정(井)과 합 

(合)의 원리를 설명한 정 등이다. 이를 각각 살 

펴보자. 

첫째, 68난에서는 요수혈을 션병치료와 연관 

시키고 있다. 

“청혈은 명치 아래가 더부룩한 증상을 다스 

라고, 형혈은 몸의 열을 다스라고, 수혈은 옹이 

무갱고 관철이 아픈 증상을 다스펴고, 경헬은 

천식 기침과 추웠다 더웠다하는 증상을 다스리 

고, 합혈은 기가 거슬러 올라가연서 설사하는 

증상을 다스린다.”16) 

r내경j 보다 일보전진하여 임상치료와 더 

가까와진 생이다. 오수혈 자체에 정해진 주;i'.j증 

을 배속시킨다면 치료가 더욱 깐면화되는 이점 

이 있을 것이다. 

둘째, 양갱이냐 음갱이냐에 따라 오챙이 다 

르게 배속되는 이유를 논리척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r영추 • 본수(本輸)』 에도 이마 오 

행이 다르게 배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64난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십변이라는 떤에서 음경의 정헬은 목이고, 

양경의 정혈온 금이고, 읍경의 형혈은 화01 고, 

양경의 형혈은 수이고, 음갱의 수혈은 효이고, 

양경의 수혈은 옥이고, 읍경의 경혈은 긍이고, 

양경의 경혈은 화이고, 음경의 합텔은 수이고, 

양경의 합혈은 토라 하여 음경과 양경이 모두 

같지 않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 이것 

은 강유와 관계된 일이다 음청은 음목이고, 양 

16) 井主心下滿‘ 榮主身熱, 兪主體重節痛, 經主9옮-­
寒흙,合主삶氣而뺀 

難經의 鎬윷메 관한 내용 맑究 

정은 경금이니, 얀정인 경응 을의 강o] 고, 음정 

인 을은 경의 유이다. 을은 목이으로 음정은 목 

이라 하였고, 경은 금이으로 양청은 금이라고 

하였다. 냐머지는 이러한 원칙을 따른다.”17) 

오수헬의 오-행배속을 깐지 (千支)와 강유(剛 

柔)의 원리로 설맹하고 있다. 이것은 r영추 • 

구첨섭이웬」 , r영추 • 본수」 등에 보이는 내 

용에 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척인 설명을 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음양(陰陽), 요행(五 

行), 강유(剛柔), 간지(千支) 등의 개녕이 체계 

척 설명을 위해 동원되고 있다. 

셋째, 정(井)과 합(合)의 원리를 설명한 기 

록이 보인다. 이를 크게 냐누연 먼저 정 (井)만 

을 설명하고 있는 63난과 정(井)과 합(合)을 

함께 섣맹하고 있는 65난으로 구분된다. 먼저 

정(井)을 설영하고 있는 63난의 기록을 보자. 

“섭변에서 오장육부의 정형수경합윤 모두 청 

형호 시작한다고 하였는데, 무슨 이유인가. 그 

렇다 청은 동방 봄이다. 만물이 생겨나기 시착 

하고 모든 벌례들이 꿈플거리고 운다. 생져나려 

는 사물들은 봄에 반드시 생긴다. 그러으로 한 

해는 봉에 시작하고 날은 갑에서 시작한다. 그 

러으로 정혈로 시작한다.”18) 

다쉰-으효 정(井)과 합(合)을 설명하고 있는 

17) 十윗X言, 陰#木, 많井金, 陰榮火, 陽榮水, 陰兪

土, 陽兪木, 陰輕金, 陽經火, 陰合水, 陽옴土 陰陽皆不同,

其흉何也. 然,是剛柔之훌也.陰井ι木,陽井康金,陽# 

많, IJt;;ι之뼈mi. 陰井ι, ι者康之柔也. ι훌木, 故言陰

井木也.닷웹金,故言陽井金也 餘皆做此

18) 十찢言, 五옳六府榮유, 皆以#훌始者, 何也 然,

섬;者, 東方春也 萬物之始生, 諸被行9옮息, l릅飛홉動, 當生

之物,莫不以春生,故歲數始於春, B數始於甲,故以井웹 

始it',

짜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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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난의 기록을 보자. 

“내경에서 냐요는 것이 정이고 흘러들어가는 

것이 합이라고 하였는데, 그 법도는 무엇인가. 

그렇다. 냐요는 곳이 정이니, 청은 동방의 봄에 

해당된다. 동방은 만물이 생겨냐기 시작하므로 

냐오는 곳을 정이라고 하였다. 흘러들어가는 꽂 

이 합이나, 합은 북방의 겨울에 해당된다. 북방 

은 양기가 들어가 저장되묘로 들어가는 공을 합 

이라고 하였다.”19) 

오수혈의 원려를 계철의 변화와 연관시키고 

있다. 만물이 생져냐기 시작하는 봄의 모습과 

맥기(服氣)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정혈(井 

/\:), 모든 기운이 저장되기 시작하는 겨울의 모 

습과 맥기(服혔)가 흘러들어가는 합혈(合/\:)의 

모습을 연관시컴으로써 r난경』 에서는 요수혈 

의 원려가 자연계의 현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r난경」 에서는 요수혈과 같은 특-정수혈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려하고 있지만, 수헬(兪/\:) 

과 모혈(幕/\:)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았다- 수혈 

이란 배수혈(背兪/\:)을 말하고, 모혈이란 복모 

혈(題흉/\:)을 말한다 

복모혈이란 장부와 멜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 

는 흉복부에 존채하는 반웅점들을 말한다. 이곳 

은 모두 장부(훌略)의 경기(經氣)가 모이는 곳 

이다. 12경맥 각각에 배당되는 혈자려들은 폐 

모(뼈幕)는 중부(中府), 대장모(大陽幕)는 천 

추(天樞), 비모(牌幕)는 장품(章門), 위모(몹 

幕)는 중완(中脫), 심모(心幕)는 거궐(巨關), 

19) 옳言, 所出훌井, 所入훌合. 其法奈何 然, 所出없 
井, 井者束方春也, 홉物之뼈生, 故言所出훌井t!i. 所入없 

옹, 合者, 北方~也, 陽氣入훌, 故言所入훌유 

짜6 

소장모(小陽幕)는 관원(關元), 신모(賢幕)는 

경문(京門), 방광모(廳빠幕)는 중극(中極), 섬 

포모(心包幕)는 전중(團中), 상초모(三魚幕)는 

석문(石門). 깐모()ff幕)는 기문(期門), 맘모(體 

幕)는 일웰(日月)이라고 r침구갑을경』 2이어l 

갱려되어 있다. 

다음으로 배수혈이란 장부와 관련을 맺고 있 

으띤서 등쪽 척추를 따라 존재하고 있는 체표반 

응점들을 말한다. 이곳에는 장부의 경기(經氣) 

가 유주하고 있다. 이것들은 깐수(府兪), 섬수 

(心兪), 비수(牌兪), 폐수(師兪). 신수(뽑兪), 

성포수(心包兪), 당수(職兪), 위수(몹兪), 대장 

수(大陽兪). 소장수(小題兪), 상초수(三魚兪), 

방광수(體跳兪) 등이 다. 

복모혈의 경우, r내경』 에는 배당되는 혈자 

리에 관한 기록은 안보이고, 다만 r소문·기병 

론(奇病論)』 의 “맘(鷹)이 허하여 기가 위로 념 

쳐서 업에 쓴맛이 돌연 담의 모혈(幕/\:)과 수혈 

(兪/\:)로 치료한다”21). r소문 • 통평허실론 

(通評虛賣論) .I 의 “배가 갑자기 더부룩해져서 

눌러도 플어가지 않으면 수태양경의 략혈과 위 

갱의 모혈을 취한다:·22) 등의 기록들이 보일 뿐 

이고, 12경 각각에 배당되는 모혈의 명칭과 위 

치에 대해서는 생략되어 있다. 배수혈의 경우는 

『내경』 여기저기에 배수혈에 관한 논의와 혈 

자려에 관한 기록들이 보인다. 모혈에 속하는 

구처!척인 혈자리에 관해 기록은 『침구갑을경 

』 에 보이기 시작한다. 

20) 진(품)나라때의 황보밀(훌南짧; 214∼28찌의 작품 

으로 원명은 「황제삼부칭구갑을경 廣帝三部활%甲ζ앓) 

J 이며, 「갑을경 (甲ζ활)J 이라고 간칭하기도 한다. 이 

것은 r소문(素問!) J ' r침경(활앓)J (곧, f명추(훌樞) 

J ) ' 「명당공혈침구치요(뼈뿔孔카활%治要)J 등 세가 
지 책의 내용을 수집하여 정리한 것이다. 

21) 置虛, 월上앓, 而口용之좀. 治之以8홈흉兪, 
22) 題률滿, 按之不下, 取手太陽엎絡者뿜之흉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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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난경」 67난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오장의 복모혈은 음의 부위에 있고, 배수혈 

은 양의 부위에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렇 

다. 음명은 양의 부위에서 활동하고, 양병은 음 

의 부위에서 활동하므로 복모혈은 음의 부위에 

있고, 배수혈은 양의 부위에 있도록 하였다”.23) 

위에 기록된 67난의 기록을 살펴보면 배수혈 

과 복모혈을 부위로 음양에 배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적인 속성을 가진 질환은 양의 부위 

에 나타냐으로 배수혈은 양에 속하는 등쪽에 있 

고, 양척안 속성을 가진 질환은 음의 부위에 나 

타나묘로 복모혈은 음에 속하는 흉복부에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r소문·음양응상대 

론(陰陽應象大짧)」 의 “그러으로 칭을 철 놓는 

사람윤 음에서부터 양을 끌어들이고 양에서부 

터 음을 끌어들이며, 오른쪽을 치료하여 왼쪽을 

치료하고 왼쪽을 치료하여 오른쪽을 치료한 

다”24). “양적안 정병은 음을 다스리고, 음적인 

질병운 양을 다스린다"25)는 논리를 적용시킨 

것으로보얀다. 

5. 원혈(原뤘) 

원혈이란 장부(隊뼈)의 원기(原氣)가 지나가 

거나, 머무르는 혈자리를 말한다. 66난에서 아 

래와 같이 말한다. 

“섭이경이 모두 수혈(兪'/\.)로 원혈을 상은 것 

23) 五훌之흉皆fE陰, 而兪fE陽者, 何謂벼. 然, 陰病行

陽, 陽病行陰, 故令흉!El용, 兪{El땀. 

難經의 鐵슛메 관한 내용 맑究 

은 무슨 이유인가? 그렇다 오장의 수혈(兪'/\.) 

는상초의 기운이 행하는곳으로기가머무르는 

곳이다. 상초의 기운이 지냐가는 혈자리를 원혈 

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 배꼽 아 

래 신장 사。l의 움직이는 가운(賢間動氣)은 인 

간의 생명으로, 십이경의 근본이므로 원이라고 

이름붙였다 상초는 원기의 별도 사신으로써 삼 

기를 통행시켜 오장육부를 지냐가도록 하는 것 

을 주로 한다. 원은 상초의 존칭이다 그러므로 

머무르는 것이 원기이다. 오장육부에 뱅이 있으 

면 모두 그 원혈을 취한다."26) 

원기를 상초와 연관시키고 있다 원기는 인 

체의 에너지를 의마하며 이것은 신장 사이의 움 

직이는 가운의 작용에 의존하고, 상초는 상초 

(上魚) • 중초(中魚) • 하초(下魚)를 통칭한 것 

으로 육부 가운데 하냐이다. 삼초는 r내경」 에 

처음 냐오지만 r내경」 에서는 그 부위와 형태 

등에 관해서는 분명히 밝혀고 있지 않다. r난 

경」 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명칭은 있으되 형체 

는 없다(有名而無形)” [25난] 라고 하였을 뿐 

이다 r난경」 에 나오는 이 문장은 후대에 논 

설이 분분하게 될 벨마를 주었다. 분분한 논설 

의 요지는 형체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이다 

대체로 송냐라 이전의 학자들은 “명칭은 있요되 

형체는 없다(有名無形)판 업장을 견지하였고, 

송냐라 이후의 학자을은 “이름도 있고 형체도 

24) 故홉用훨者, tfE陰引陽, 從陽引陰, 以右治左, 以"ti'.

治右.

25) 陽病治陰, 陰病治陽.

26) 十二經皆以兪홉原者, 何也 然‘ 五훨兪者, 三뚫之 

所깐, 氣之所留止t\l,. 三뚫所깐之兪월原者, 何也. 然, 齊下

뿜間動氣者, A之生命也, 十二짧之根本也, 故名日l흉 三

뚫者, 原氣之別使也, 主通行三氣, 經歷於五훨六府 原者,

三짧之尊號也, 故所止빼l홉原 五없六府之有病者, 皆取其

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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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有名具形)”는 주장을 폈다. 

위에 인용된 66난의 운장에서는 삼초가 원기 

의 별도 사신(使많)으로써 상초 • 중초 • 하초 

각각에 있는 삼기(三氣)를 통행시켜 오장육부 

에 고루 띄지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주 

장하고 있다. 상초의 기운이 지나가는 곳에 원 

혈이 있으므로 원혈은 상초의 기의 지배를 칙접 

적으로 받고 있는 생이다. 육조언이 화타(華ft) 

을 가탁한 서적으로 언식되는 『중장경(中藏 

經)」 에서 “삼초는 사람의 삼원의 기 이니 , 중청 

지부라고 부른다(三魚者, A之三元之氣也, 號日

中淸之府)”라고 한 것은 r난경」 이 후대에 끼 

친 영향을 반중해주는 중거이다. 

원혈에 대한 기록은 r난경」 이 처음이 아니 

다. r영추 • 구청십 이원」 에서 최초로 그 내용 

을 피력하였다 . 

• 요장에 명이 있으면 십。l원혈에 침을 놓아야 

한다. 심이원혈은 요장의 품발은 바의 365개의 

관절에 있는 수곡(水戰)의 기마(氣味)이다 오 

장에 명이 있으면 십。l원혈에 응하여 나다난다. 

십이원혈은 각각 장부로부터 기가 나옹이 있으 

나 원혈을 명확하게 알아 그 반응을 살펴보면 

요장에서 어며한 t생을 앓고 있는지를 알수 있 

다.”27) 

여기에서 섭이원혈이라고 이릎 붙인 것은 12 

개의 혈자리가 원혈이기 때문이마 이 문장에 

이어서 r영추 ·구청십。l원」 에서는 좌우 대칭 

으로 존재하는 태연(太淵: 뼈), 대릉(大陸. 

心), 태백(太白: 牌), 태계(太漢: 뽑), 태충(太 

27) 五풀有흉, 當取之十二原‘ 十二原者‘ 五훔之所以 
훌三百六十五節氣味.111, ‘ 五없有흉111,, 應出十二原, 十二原

各有所出‘ 明知其原, 짧可應, ffQ知五없之좀용 

없8 

衝; lff) 의 다섯 쩍의 10개 혈자리와 고(홉)의 

원혈인 구마(鴻尾), 황(育)의 원혈인 밸앙(牌 

뺑. 氣海)의 12개 혈자리를 십이원혈이라 제시 

하고 “이 심이원혈은 오장육부와 관련된 질환들 

을 주로 치료한다”28)라고 끝을 맺는다_29) 그러 

나 문장의 끝머리에 “오장육부와 관련된 질환들 

을 주로 치료한다”라고 원혈이 오장과 육부 모 

두를 주로 치료한다고 해 놓고는 오장의 원혈만 

을 제시하고 육부의 원혈을 제시하고 있지 않 

다. 『영추 • 본수」 에는 육부의 원혈에 관한 논 

의가 있다. 『영추 • 본수」 에는 오장의 원혈을 

따로 논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수혈 가운데 수혈 

(兪/'\)이 r영추 • 구챔십。l웬」 에서 논한 원혈 

과 일치되어 있고, 육부의 웬혈30)도 아울러 제 

시되어 있다. 66난에서는 r영추 • 구챔십이원 

」 에 나오는 5개의 오장 원혈과 『영추 • 본수 

」 에 나오는 6개 육부의 원혈어l “소음의 원혈은 

태골혈에서 나온다(少陰之原出於兌骨)”라는 문 

장을 삽입하여 12개의 원혈을 구성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경에서 폐의 원혈은 태연혈에서 나요고, 성 

의 원혈은 태릉혈에서 나오고, 간의 원혈은 태 

28) 凡此十二原者, 主治五풀六빼之有흉者111,. 
29) ‘陽中之少뼈, 뼈也, 其原버於太뼈, 太뼈二. 陽中之

太陽, 心며, 其原버於大健, 大健二, 뼈中之少陽, !lftB, 
其原버於太衝, 太衝二. 뼈中之至뼈, ~tB. 其原버於太白, 

太白二, 뼈中之太뼈,홉며, 其原버於太앓,太앓二,룰之 
原,버於뼈尾, 뼈尾-. 흡之原, 버於뺨映, 陣뾰-. 凡此

十二原者, 主뻐五뼈六服之有흉者ill, ’ 
30) 「엉추 • 본수j 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牌Jlif;出於쪼뼈, --,. 過於京骨, 혔骨, 足外뼈大骨之下, 

짧原. ----觸버於혔뼈, -----過於Ji뱉, Ji뱉, 外짧之빼, 下

뼈者中며, 짧原. -----뿜버於홈兌, • , .• 過於衝陽, iii'陽, 足

해上五#뼈者中며, 짧原, -- --三集者, -- -- 過於陽池, 陽

池, 在뼈上뼈者之中也, 훌原, ------ 手太陽1J、關者, -----過

於뼈骨, 뼈骨, fE手外tll服骨之前, 훌原. - ----大屬上合手

陽明, ‘ ’“過於合섭, 合섬, fE大指破骨之間, f흉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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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혈에서 나오고, 비의 원혈은 태백혈에서 나오 

고, 신의 원혈은 태계혈에서 나오고, 소음의 원 

혈은 태골혈에서 나오고, 담의 원혈은 구허헬에 

서 나오고, 위의 원혈은 충양혈에서 나오고, 상 

초의 원혈은 양지혈에서 나오고, 방광의 원혈은 

경골혈에서 나오고, 대장의 원혈은 합곡혈에서 

나오고, 소장의 원혈은 완골혈에서 나온다고 하 

였다.”31) 

이러한 정라는 산만한 듯한 ri.Jj 경』 의 내용 

을 정리해주어 보다 설용적인 측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그러나, 운체가 되는 것은 “소음의 원혈은 

태골혈에서 나온다(少陰之原出於兌骨)”라는 문 

장이다. 12경액에 맞추는 것이 목적이라연 “소 

음의 원혈(少陰之原)”은 마땅히 “섬포의 원혈 

(心包之原)”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묘로 이것은 

잘못된 것£로 보아야 마땅하다. 

6. 팔회혈(八會빛) 

45난에서는 팔회혈을 논하고 있다. 장(險), 

부(뼈), 기(氣), 혈(血), 근(節), 수(隨), 혈 

(血), 맥(服) 등은 각각 대표혈이 있어 그와 유 

관한 장부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이 팔회혈의 

내용이다. 장, 부, 기, 혈, 근, 맥, 골, 수 등 8 

가지의 인체 구성요소들은 그들로부터 나온 챙 

기(精氣)가 모여 있는 8개의 혈자리를 지닌다 

31) 經言, 뼈之原出於太뼈, 心之原出於太陳, Jjf之原出

於太衝,牌之原出於太白, 딸之原出於太했, 少陰之原出於

兌骨. 뼈之原出於표쌓, 몹之原出於衝陽, 三흙‘之原出於陽 

뼈, &흉lit之原出於京骨, 大腦之原出於음용, 4、臨之原出於

@@骨.

難經의 鎬윷에 관한 내용 빠究 

45난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경에서 말하는 팔회혈이란 무엇얀가? 그렇 

마 그것은 부기(府氣)가모o]는 태창(太食: 中

Alt). 장기(藏氣)가 모이는 계협(季臨: 章門),

근기(節氣)가 모o]는 양흥천(陽健良), 수기(廳 

氣)가 모이는 절골(總骨; 縣鍾), 혈기(血氣)가 

모이는 격수(隔兪), 골기(骨氣)가 요。l는 대저 

(大휴), 맥기 cu~氣)가 모이는 태연(太淵), 기 

(氣)가 모이는 상초(三魚) 밖의 한출의 근육 바 

로 두 젖가슴 사이의 혈자리이다. 안에서 열병 

。l 발생하연 각각의 기(氣)가 모여 있는 팔회혈 

을 취하여 치료하면 된다.”32) 

장, 부, 기, 혈, 근, 맥, 골, 수등 8가지는 인 

체에서 육체척 성질을 띤 요소들 가운데 핵섬적 

인 것들이다. 장과 부는 인체의 중앙통제센터이 

고, 기와 혈은 순환의 주체이고, 골과 수는 얀체 

를 지탱시켜주는 골격과 연관이 있으연서 원기 

의 본원。l기도 하다. 이들이 인체의 생리에서 

차지하는 바중은 애우 높다. 이와 같이 안체의 

8가지 구성요소플 치료 혈자리와 구체적으로 

연관시켜 논의하여 후대 첨구임상분야의 발전 

에 많은 공헌을 하게 되었다는 데에 팔회혈의 

의의가 있다. 

7. 침자보사법(鐵刺補鴻法), 
사시자법(四時刺法) 및 침자취 
혈법(鐵刺取뤘法) 

32) 輕言八슐者, 何也? 然 , 府會太슐, 옳會季臨, 1ffj 

會陽I벚혔, 짧會*용骨, 血슐룹兪, 骨會大류, llli會太뼈, 氣會

三薦外-細直兩쥐」內也 熱病在內 , 取其會之氣'fi.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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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난에서 81 난 까지는 주로 챔자보사법, 사 

시자법 및 취혈법을 논술하고 있다. 이를 난벨 

로 분류하연 아래와 같다. 

69난; 자모보사(子母補演) 

70난; 사시자법(四時刺法). 

71 난. 영위(營衛)의 보사법(補鴻法). 침자 

시의 연손사용법 

72난: 영수보사(迎隨補演), 

73난: 정혈(井'/\.)을 대신하여 형헬(榮'/\.)을 

자(刺)해도 되는 당위성. 

74난: 사시자(四時刺)와 오행혈(五行슛) 

75난; 오행보사(五行補鴻). 

76난‘ 보(補)할 때는 위 (衛)를 취하고, 사 

(演)할 때는 영(營)을 취한다. 

77난: 마뱅(末病), 이뱅 CE.病)의 보사(補 

演)

78난: 보사(補演)와 왼손의 사용법. 

79난: 영수보사(迎隨補鴻). 

80난: 보사(補演)와 왼손의 사용법. 

81 난: 잘못된 보사. 

아래에서 청자보사법, 사시자법 및 취혈법의 

세가지로 분류하여 논하고자 한다. 

(1 힘자보사법(鎬刺補i寫法) 

r난경」 에서 논하고 있는 보사의 방법은 첫 

째, 자모보사(子母補演), 둘째, 영위(營衛)의 

보사(補演), 셋째, 영수보사(迎隨補鴻), 넷째. 

마명이병(未病E病)에 대한 보사(補鴻), 다섯 

째, 잘못된 보사(補演), 여섯째, 호흡보사(呼吸 

補演) 동 여러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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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모보사가 있다. 자모보사란 허(虛) 

한지 설(實)한지를 살펴서 오행(五行)의 배속 

상 모(母)에 해당하는 장부(險服)를 보(補)해 

주거나 자(子)에 해당하는 장부(홉略)를 사 

(游)해주는 방법이다. 。l 방법은 챔을 놓을 때 

뿐만 아니라 약물치료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이 

론이지만, r난경」 의 저작자가 챔구학에 관한 

논의가 집중되어 있는 편들 속인 69난에 넣고 

있는 것으로 보아 침구보사법으로 간주된 것은 

분명하고 또 후대안들이 챔자보사법으로 사용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이것을 침구학이론에 

적용시킨다면 오수헬(五輸슛)을 오행(五行)속 

성에 따라 배속하고 여기에 상생이롱을 적용시 

켜 자신을 낳은 것을 모(母)효 하고 자신이 낳 

는 것을 자(子)로 하여 보모(補母) 혹은 사자 

(鴻子)하는 방법이 된다. 69난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경에서 말하기를 허하연 보하고 실하연 사하 

라------그렇다 허하연 그 어마을 보하고 실하연 

그 자식을 사하라.”33) 

즉, 폐(뼈)가 허하연 모헬(母슛)인 태연(太 

淵)을 취하고 실하연 자혈(子슛)얀 척돼 CR澤) 

을 취하여 치료하는 것이다. 이 치료방법。l 챔 

법에 적용되어 꽃을 피운 것 조선후기 사암도인 

의 사암칭법이 창제된 이후부터이다. 

사앙도인의 정체와 생몰연대에 관해서는 설 

이 구구하다_34) 최근 검달호(金達鎬)는 사암도 

33) 앞를, 虛者補之, 賣者뼈之. -----然, 虛者補其母, 賣

者뼈其子, 

34) 이에 관해서는 金達휩,金重漢의「좀빼훌 
뽑의 形成時期에 關한 홉誌學的 考흉 」, 大짧原典훌훌史댈 

會誌, 1992, Vol. 6, 대한원전의사학회 발행. p 7에 자세 

히 설명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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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저술연 r사암도인침구요결(舍岩道A針갖 

要語)」 내용 가운데 생리(生理), 병리(病理), 

변종분류(辦證分類) 등。l r의학정전(醫學jf 

傳)」 을 위주로 연용되었고, 여기에 허준의 『

동의보강」 , 허임의 『침구갱험방』 등이 보완 

된 것을 상셰허 고증하고, 이 서척이 r천구견 

험방」 이 출판된 1644년 이후에 형성되었을 것 
이라고 추측하고 있다_35) 이 연구에 의해 그 성 

렵연대는 보다 분명해졌다. 그러나 저자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괴제로 남는다. 

사암첨법의 기초이론은 위에 안용된 69난의 

푼장에 오수혈의 원리를 적용시킨 것이다. 허증 

(虛證)에는 “보가모(補其母)”와 ‘’억기관(柳其 

官)펙 원칙이 적용되어, 모갱(母經)의 모혈(母 

1i:)과 자경(딩經)의 모혈(母1i:)을 보(補)하고, 

적경(願經)의 적협 (Jlt'.i'i:)과 자경(自經)의 적혈 

(Jlt'.i'i:)을 사(演)하는 치료법이 적용-되고, 실종 

(實證)의 경우에는 ‘’보기수(補其홉)”와 “사기자 

(演其子)”의 원척이 적용되어, 적경(願經)의 잭 

헐(願六)과 자경(냄經)의 적혈(願六)을 보(補) 

하고, 자경(子經)의 자혈(子六)과 자경(담經) 

의 자헐(子'/\.)을 사(演)하는 치료법이 적용된 

다. 특히 허虛)하여 보(補)하는 치료법을 정객 

〔jf;格)이라 하고, 실(賣)하여 사(演)하는 치료 

볍을 송격(體格)이라 한다. 

사암챔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허설에 대한 치 

료법도 있지만 한열(寒熱)에 대힌 치료법도 존 

채한다. 한중에 열을 공급하고(補其熱) 한을 사 

하여(演其寒) 치료하고, 열증에 한을 공급하고 

(補其寒) 열을 사하여(演其熱) 치료하는 것도 

사암챔법에서 제시하는 한열(寒熱)에 대한 독 

특한 치료방법이다. 이러한 원칙대로 한층(寒 

證)에는 성경(心經)의 화혈(火'/\.)과 자경(냄 

35) 前揚롤, p 7∼ 33을 참조할 것. 

難經의 鐵윷메 관한 내용 冊究

經)의 화첼(火/\:)을 보하고, 신경(뽑經)의 수혈 

(水1\)과 자경 (딩經)의 수혈(水'/\.)을 사하고, 

열중(熱證)에는 신경(뽑經)의 수혈(水/\:)과 자 

갱(냄經)의 수혈(水'/\.)을 보하고, 섬경(心經) 

의 화혈(火'/\.)과 자경(딩經)의 화혈(火'/\.)을 

사한다. 

사암침법은 조선후기에 만을어진 이후 현재 

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r난경」 에서 제시된 

원리가 구체적으로 정멸하게 적용된 챔법이 조 

선에서 완성된 것이다. 

73난에셔는 정혈을 대신하여 형혈을 쩔러도 

되는 이론잭 망위성을 강변하고 있는데, 그 바 

탕이론이 오행의 상생"]론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정헬은 잘이 얄팍해서 기가 적어 사용 

향만하지 못하니, 침을 놓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 모든 정혈은 목이고, 모든 형 

혈은 화이다. 화는 목의 자이니, 정혈에 침을 놓 

아야 하면 형혈을 사하면 된다. 그러므로 경에 

서 보해야 할 것은 사하면 않되고 사해야 할 것 

은 보하면 않된다고 하였으니, 이를 말한 것이 

다”36i 

대체적으로 정혈은 사지의 말만인 손톱의 주 

위에 존재한다. 이러한 장소쓸은 취헬하기도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시술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 

이 따른다 그리고 시슬할 때 환자들이 통증을 

흐소하므흐 적극적으로 시술하기도 어렵다. r 

난경』 의 저자는 이러한 어려움을 보다 시술하 

기 편리한 행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타협적 

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오행의 상생이론을 

36) 諸井者, Jiil.肉 i훌홉, 氣少不足使也, 뼈j之奈何 然, 諸井

者, 木엔, ""흉‘ 火也, 火者, 木之子, 當뼈井者, 以榮

寫之 故뺨言, 補者不OJ以월훌‘ 협者不可以없補‘ 此之
謂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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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하여 논리적 정합성을 부여하여 설명한 것 

은 의료기술상의 문제점을 이론적 논리로 해철 

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둘째, 영위의 보사방법을 말하고 있다. 71 난 

파 76난 모두는 영과 위 각각을 보사하고자 할 

때의 챔자방법을 논하고 있다. 먼저 71 난의 기 

록을보자. 

“경에서 영에 청을 놓을 때는 위를 장하게 하 

지 말고, 위에 챔을 놓을 때는 영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무슨 말인가? 그렇다. 땅의 

부위에 첨을 놓을 때는 칭을 뉘어서 찌르고, 음 

의 부위에 챔을 놓을 때는 먼저 침을 놓으려는 

영의 혈자리의 부위를 왼손으로 어루만지면서 

눌러 가가 흩어지면 이에 첨을 놓는다. 이것이 

영에 챔을 놓을 때는 위를 상하게 하지 말고, 위 

에 챔을 놓을 때는 영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말 

이다.”37) 

영위는 영기(營氣)와 위기(衛氣)를 합칭한 

것이다. “영(營)”은 운영, 영양 등의 의미가 있 

고. “위(衛)"는 호위, 지컴 등의 의미를 띤다_38) 

영위의 순행에 관하여 r영추 • 영위생회편(營 

衛生會篇)」 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영은 맥 가운데에 있고 위는 액의 밖에 있 

어, 운영하여 두루함을 쉬지 않아 50회를 돌고 

서 다시 크게 모이니. 음양의 서로 이어짐이 마 

치 퉁근 고리에 끝이 없는 것과 같다‘ 위기는 음 

분을 25회 돌고, 양분을 25회 돌아서 밤과 낮 

이 된다.”39) 

37) 趣言, 뼈營無빼휩, 빼j衛無빼쩔者, 何謂也 然, 짧陽 

者, la짧而뼈之 빼j陰者, 先以左手擔按所械촬兪之處, 

氣散乃內짧 是謂빼j훌無빼衛‘ 뼈Ulfi無ii짤也‘ 

2S2 

71 난의 전채는 영은 음분언 심부(深部)에서 

흐르고 위는 양분인 천부(漢部)에서 흐른다는 

인식이다. r영추 • 영위생회편」 에서는 위를 

주야에 따라 천성이 바뀌는 것£로 기술하고 있 

다 그러므로 71 난과 r영추」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냐 1 난의 “영위는 

양분에서 25회 돌고, 음분에서 25회 돌아 일주 

한다”40). 30난의 “영은 맥 가운데에서 돌고 위 

는 액 밖에서 돌아, 운영하여 두루함을 쉬지 않 

아 50회를 몰고서 다시 크게 모얀다객I)는 기록 

이 있는 것을 보띤 r난경』 이 rY1 경」 적 영위 

론을 반대한 엽장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1 난의 기록의 가치는 영위의 시간에 따픈 순 

행 보다는 그 의술을 적용시켜 얻어지는 치료효 

과즐 보다 중시하는 설용적 정신에 있다. 즉 여 

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영위 자체에 대한 

논려가 아니라 의학이론을 구체적으로 적용시 

키는 방법본일 것이다. 

계속해서 영위의 보사에 관하여 76난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보사는 무엇인가? 보해야 할 때 어다에서 기 

를 취하고, 사하여야 할 때 어다에서 기를 빼내 

야 하는가? 그렇다. 보해야 할 때에는 위에서 

기를 취하고, 사해야 할 때에는 영에서 기를 빼 

내야 한다. 그 양기가 부족하고 음기가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먼저 그 양을보한 다음에 그융 

38) 엄동명, r명위에 대한 고찰- (황제내경) 을 중심으 

로-」 ,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 

47 결론부분을 참조합. 
3이 햄tEll!i中, fl'itEli外, 營周不休, 五十而復大會, 뼈Ii 

fEl賣, 如環無端, 뼈를行於빼二十五度, 行於陽二十五

度, 分짧홉夜, 

40) 榮뼈行陽二十五度, 行陰亦二十五度, 훌-周며, 

4i) 榮行뼈中, 뼈行II&外, 營周不息, 五十而復大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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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하고, 음기가 부족하고 양기가 여유가 있 

으면 당연히 먼저 그 음을 보한 다음에 그 양을 

사하여야 한다. 영위의 통행은 이것이 그 요체 

이다.”42) 

보할 때는 위분(衛分)에서 기를 취하고, 사 

할 때는 영분(營分)에서 기를 빼낸다고 하였다. 

71 난과 76난의 내용을 종합하띤 보할 때는 워 

분(衛分)에서 기를 취하는데, 위기(衛氣)는 맥 

외 (服外)의 얄은 부위에서 운행하므로 침을 찌 

를 때는 챔을 뉘어서 쩔러 기가 이르기를 기다 

려 기가 움칙이는 것을 느껴게 되면 다시 갚이 

쩔러 기를 꿀고 음의 부위로 보내주고, 사할 때 

는 음분에서 기를 빼내야 하는데, 영기(營氣)는 

맥중(股中)의 갚은 부위에서 운행하므로 챔을 

찌플 때는 영의 혈자라 부위를 어추만지면서 눌 

러주어 기가 흩어지면 이에 침을 놓아 깊이 쩔 

려 꽂아둔 후어l 기가 。l르면 침을 때내 그 냥는 

기를 빼낸다는 것이다. 

셋째, 영수보사를 말하고 있다. 영수보사에 

관한 내용은 r영추·종시(終始)』 에 냐와 았다. 

“사할 때는 맞아하고, 보할 때는 따른다. 영 

(迎)과 수(隨)를 알면 기를 조화시킬 수 있 

다”43) 라는 말이 그 내용이다. 여기에서 맞이한 

다는 의마의 영 (迎)과 따릎다는 의 o] 의 수(隨) 

의 의미가 구체적요로 무엇인지는 이 문장만을 

가지고 논할 수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략의 흐름에 따라 챔끝이 향하게 하연 

수(隨)이고, 거스리게 챔끝이 향하게 하면 영 

(迎)이라는 인식은 명냐라의 양계주(楊繼洲) 

등 후대의 챔구의학자틀이 r난경』 을 바탕으 

4찌 뼈를뽑補협. 홉補之時, 뼈所取뭘. 當뼈之時, 何所置

뭘. 然, 當補之時, tf!:fl!j取릉, 當뼈之時, 從營置힐. 其屬

힐不足, 陰를有除, 當先補其陽, 而後훨其陰. 陰울‘不足, 

陽월有除, 當先補其陰, 而後뼈其陽. 營fl!j通rr. 此其要!G.

難經의 鎬윷메 관한 내용 빠究 

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내련 결론일 뿐이 

다. 72난과 79난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경에서 능히 영수의 기를 알면 가허 조화시 

킬 수 있는데, 기를 조화시키는 방법은 반드시 

음앙에 달려 있다고 하였으나, 무슨 말인가? 그 

렇다. 이른바 영수는 영위의 흐릅과 경맥의 왕 

래를 알아서 그 역순에 따라서 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수라고 하였다.”44)(72난) 

“경에서 말하기를 맞아들여 빼앗으면 어쩌 허 

하게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가 건져주면 어찌 

실하게 할 수 없으리요------그렇다. 맞아들여 빼 

앗음은 그 자혈(子'/\.)을 사함이고, 따라가 건져 

줌은 그 모혈(母뤘)을 보함이다. 가령 성병에 

섞포경(心包經)의 토혈(土*)인 수혈(愈'/\.)을 

사함이 맞아들여 빼앗음이고, 성포경의 목혈(木 

大)안 정혈(井'/\.)을 보하는 것이 따라가 건져줌 

이 다.”45) (79난) 

。l 두 난의 문장에서는 후대에 발전된 형태 

로 사용된 영수보사법 (迎隨補演法)과 관련하여 

몇가지 점을 시사해 춘다. 먼저 72난에서 보듯 

이 ‘영위의 흐름(營衛之流行)”과 “경맥의 왕래 

(*짧없之往來)”를 “역순(遊順)”이라는 개념과 연 

결시켜 후대의 영수보사법요로 체계화될 수 있 

는 바탕을 마련해주었다는 정과 다음으로 79난 

에 셔 보듯이 “맞아들여 빼앗는다(迎而흉之)”, 

43) 뼈者迎之, 補훌뼈之, 知迎和隨, 를可令뼈, 
44) 없를, Ml뻐迎鷹之월, 可令調之, 調월之方, 必tE陰

陽, 뼈謂也, 然, 所뿜迎뼈者, 知홈fl!j之min-. I!服之往來

벼. 隨其i힐順i퍼取之, 故日迎뼈. 

45) 앓를, 迎而촬之, 安뽑無虛l 뼈而濟之, 安뽑無훌--­

--흙, 迎而촬之者, 협其子tit 隨而濟之者, 補其母也. 4월 

令心랩험手心主兪, f훌謂迎而훌之者也. 補手心主井, 톨뽑 

隨而빼之者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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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가 건져준다(隨而濟之)”의 의마를 오수혈 

(五輸1\:) 의 상생관계와 연관시켜 자모보사(子 

母補演)를 적용시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대의 양계주(揚繼洲)는 r침구대성(鐵슛大 

밟)」 에서 경맥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첨을 꽂 

는 것이 보법(補法)이고, 경맥이 흐르는 방향을 

거슬러서 침을 꽂는 것이 사법(演法)이라고 영 

수보사법을 정의하고 있다. 양계주는 아래와 같 

이 말한다-

“경맥의 길에 관하여, 수상양경은 손에서부 

터 머리로 올라가고, 수삼음경은 가슴에서부터 

손에 이르고, 족삼양경은 머리에서부터 발로 내 

려가고, 족삼음경은 발에서부터 배로 들어간다. 

그러묘로 수삼양경을 사할 때는 침끝을 바같쪽 

A로 향하게 하여 경맥의 흐름을 거슬러 맞아주 

고, 보할 때는 챔끝을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경 

맥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뒤쫓아가게 한다 냐 

머지 경우도 이 원칙에 따른다. 이것은 곧 가혈 

의 왕래에 따라 쫓거나 거슬러 침을 놓는 방법 

이다.”46) 

양계주가 사용한 방법은 72난의 이론을 조합 

하여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슬러 맞 

아준다(述而迎之)”, “경맥이 흐르는 방향을 따 

라 둬쫓아간다(順而追之)”는 72난의 “역순(遊 

順)"’ 79냥의 ‘맞아들여 빼 앗는다(迎而棄之)”, 

“따라가 건져준다(隨而濟之)’를 냐륨대로 재해 

석한 것이다. r난경」 이혼의 후대에 마친 영향 

을 연구할 때 반드시 짚고 념어가야 할 것이다. 

넷째, 미뱅이병(未病E病)에 대한 보사가 있 

4야 훌於l!!lU2f!行之道, 手三陽훨, 從手上願, 手三陰

옆, 앓뼈훌手, 足三陽뿔, 짧頭下li!, 足三陰앓, 짧足入眼. 

故手三圖뼈者, 흩lE뿔外, 뿔而뼈之; 補者, •r:::뿔內, .u 
而월之, 훌훌{lj此. 乃룰因其휠血往來, 而.u~行휠벼. 

254 

다. 77만의 기록을 보자 

“경에서 상공47)은 아칙 명들지 않았을 때 치 

료하고 중공은 이미 명든 다음에 치료한다고 하 

였는데, 무슨 뜻인가? 그렇다. 이른바 아칙 명 

들지 않았을 때 치료한다는 것은 간의 명을 보 

고서 곧 간뱅이 당연허 바에 전해질 것율 알고 

는 먼저 그 비기를 설하게하여 간의 사기를 받 

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칙 병을지 않았 

을 때 치료-한다고 하였다. 중공의 이마 병든 다 
음에 치료한다는 것운 간의 병을 보고서도 서로 

전해질 것을 깨닫지 옷하고서 다만 한마음A로 

간만을 치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병든 것 

을 치료한다고 하였다.”48) 

이 문장을 보사의 영역에 분류하여 기술한 

것은 다만 간과 바 사이에 생겨냐는 상극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하거나 사하는 치 

료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풍(__I: 

工)”은 가장 수준이 높은 의사이고, “중풍(中 

工)"은 평범한 의사이다 이들의 차이는 마리 질 

명의 전조를 파악하여 보사하느냐 옷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상풍은 아직 병들지 않았을 

때 치료하고 중공은 이마 병둔 다음에 치료한 

다”는 r소문 • 사기조신대혼(四氣調神大옮)」 

의 .성안은 이마 병든 다음에 치료하지 않고 병 

들기 전에 치료하고, 이미 어지려워졌을 때 다 

스려지 않고 어지려워지기 전에 다스련다(聖A 

47) 上I, 中I, 下I은 의사의 기술수문에 따라 등급 

을 나눈 것이다. 상공은 기술수문이 제일 높은 의사이고, 

중공은 평범한 의사이고, 하공은 수준낮은 의사이다. 
48) 용를, 上I治未病, 中IfclB病者, 何謂tfl. 然, 所

謂治未病者, 見llf之病, 則知llf홉빠之與牌. 故先윌其WI'­

월, 無令뭘受llf之%, 故日펌未病뚫. 中I治리病者, 見llf

之病, 不曉m빠, 但-心治llf. 故日治리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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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治E病. 治未病, 不治E亂, 治未亂)”라는 샤 

상에서 벌려온 것이 분명하다. 다만, ri.Jl 경』 

에서는 주어를 ‘성얀”으로 하고 있지만, r난경 

」 에서는 주어를 ‘’상품”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다 

를뿐이다. 

다섯째, 장못된 보샤가 있다. 81 난에서는 실 

실허허(實實虛虛)라는 용어로 첨자 보샤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을 논박하고 있다. 

’‘경에서 실한 것을 실하게 하거냐 허한 것을 

허하게 하거냐 부족한 것을 덜어내거냐 남는 것 

을 더 채워주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촌구 

액(#口服)의 허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가 아 

니면 병 자체에 허실이 있다는 것인가? 그 덜어 

내거나 더해주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그렇다 

이러한 병들은 촌구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 자체에 허실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간온 실 

하고 혜는 허하다면 간은 목이고 패는 금이드로 

금과 목이 당연히 새로이 서로 평형을 유지시킬 

것이지만, 만약 혜는 실하고 깐이 허하고 기는 

미미하고 적은 데도 칭을 사용하여 그 간을 보 

해주지 않고도리어 거듭폐흘설하게 해주므로 

실한 것을 실하게 하고 허한 것을 허하게 하고 

부족한 것을 덜어내고 남는 것을 더 채워준다고 

하였다. 이것은 중품을이 행하는 해약이다‘”49) 

칭으로 잘못 보사하여 나타냐는 운제점을 지 

적하고 있다. 중공이란 중간수준의 생각없는 의 

사이다. 이러한 수준 낮은 의사들의 문제점은 

49) 뿔를, 無훌훌虛虛, 휩不足而益有除. f를;r口服耶, 

將病엄有虛훌耶. 其휩益흉l'if. 然, f를病非謂-r口服也, 謂

病범有虛1!llfi. |많令땀흘而聊虛, llf者木벼, 뼈者金也, 金

木當更相lJZ. 圖令뼈톨而llf虛, I:少월, 用뿔不補其llf. 而

反重톨其Jliti. 故日훌훌虛虛, 휩不足而益有餘. 此者中I之

所뽑lfi. 

難經의 鎬윷에 관한 내용 맑究 

오행의 이치를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하는데 있 

고 그러한 설수는 인체의 균형의 붕괴로 냐타난 

다는 것이다. 

여섯째, 호흡보사(呼吸補演)에 관하여 기록 

하고 있다. 78난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하는 문 

장이 있다 

’‘침에는 보샤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가? 그 

렇다. 보사의 방법은 반드시 호홉에 따라서 침 

을 빼내거냐 꽂는 것만일 필요는 없다.”5이 

호흡보사만 보사가 아니다, 이 보다 더 좋은 

보사가 있다는 논려이다. 일찍이 ri.Jl 경」 에서 

는 환자의 호흉을 기준£로 보사를 구분하는 방 

법을 논하였다. r소운 • 이합진사폰(離合률耶 

論)」 에서 환자가 숨을 내 쉴 때 칭을 꽂고 들 

이 쉴 때 첨을 뽑아 주는 것을 보법(補法)£로 

하고, 숨을들이 쉴 때 침을꽂고내 쉴 때 침을 

뽑아 주는 것을 사법(演法)£로 한 것이 그 내 

용이다.51) r난경j 의 저자는 ri.Jl 경」 에서 사 

용하는 보사법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개방적으로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2싸시자법(四時刺法) 

50) 훌有補뼈何謂也. 然, 補뼈之法l 非必呼吸, 버內뿔 

也’
51) 帝日: 不足者補之, 奈l'if. 破伯日; 必先빼而홈之, 

切而散之,推而按之,團而용之,빼而下之,通而取之, 外

引其門, 以閒其神, Pl' ft內뿔, l쩔以久留, 以윌至홉故, 如

f,f所貴, 不!a!B;훌, 其룰以至, 遭而엄훌, 候吸린l뿔, 통不 

뽑버, 各tE其處, 推圍其門, 令神통存, 大힐留止, 故命日

補.

때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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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난경」 에서는 춘하추동(春夏秋쫓) 사시 

(四時) 기운의 추이에 따라 침을 다르게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내용은 70난과 74 

난에 보인다. 먼저 70난에서는 사계절을 봉여 

름, 가을져울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침을 얄게 

쩌률 것인가 깊이 쩌를 것인가를 논하고 있다. 

“봄여릎에는 맡게 침을 찌르고 가을겨울에는 

갚이 쩌르는 것은 무슨 이유엔가? 그렇다. 봉여 

릎에는 양기가 위에 있어서 사람의 기운도 위에 

았으무로 당연허 얄게 쩔러야 하고, 가을겨울은 

양기가 아래에 있어서 사람의 기운도 아래에 있 

으무로 당연히 깊이 쩔러야 한다. 봄여름은 각 

각 하나의 음을 불러들이고, 가을겨울은 각각 

하나의 양을 불러들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렇다. 봄여륨은 따뭇하여 반드시 하나의 음을 

불러들이나, 처음에 침을 놓을 때 깊이 정어넣 

어 깐과 신의 부위에 。l르도록하여 득기하연 당 

져올려 챔 끝이 얄응 곳에 이르도록하여 음기를 

끌어 올련다. 가을져울윤 차가워 반드시 하나의 

양을 불러들이나, 처음에 칭을 놓을 때 얄게 칩 

어넣어 성과 혜의 부위에 이르도록하여 득기하 

면 밀어넣어 양기를 정어넣는다. 이를 일러 봄 

여름에는 반드시 하나의 음을 불러들이고, 가을 

져울에는 반드시 하나의 양을 불러들얀다고 한 

다.”52) 

봄여륨은 양기가 많은 계철이으로 이 계절에 

5찌 훌훌빼빼, 秋--빼F,/!者, fl]"謂也, 然, 흉夏者, 陽윌 

tE上, A윌亦在上, 故當빼取之. 秋--者, 陽통tE下, A통 

亦tE下, 故當F,/!取之. 훌夏各致-陰, 秋--各致一陽者, fl]" 

짧Ill.~. 훌훌엎, 必致一陰者, 初下활, tt之, 至뽑J!f之 

lll!, 뽑힐린|홈之陰也. 秋--寒, 必致一陽者, 初內활, 漫而

뺨之, 至心뼈之lll!. 뽑힐推內之陽며. f용調훌夏必致一陰, 

秋--必致一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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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체의 기운은 윗쪽에 몰려 있고, 가을져울 

은 음기가 많은 계철이묘로 인체의 기운은 아랫 

쪽에 몰려 있다. “신과 간의 부위 (뽑맑之部)”, 

“성과 혜의 부위(心뼈之部)” 는 피부(ftlf)-혜 

(뼈), 혈맥(血職)-섬(心), 기육(JllL肉)-바(牌), 

근육(節肉)-간(맑), 골(骨)-신(賢)의 연관관계 

플 표현한 것이다. 이 가운데 근육과 골은 조직 

가운데 아래부분에 위치하면서 신간(뽑府)과 

연관되어 있고. 피부와 혈액은 윗부분에 위치하 

연서 성폐(心뼈)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 

체 조직이 표충에서부터 성충까지 폐-성-끽}-바 

-신의 충차구조로 되어 있다는 인식은 r난경」 

전체를 지배하는 인체관의 기초이다. 5난에 보 

이는 콩의 무게에 따른 액의 깊이로 진단의 기 

준을 삼은 것은 이러한 인식의 전형이다. 그 내 

용은 “처음 맥을 잡을 때 콩 셔l알의 무게정도로 

눌러서 피모에 해당하는 곳은 혜의 부위이다. 

콩 여섯알의 무게정도로 눌러서 혈액에 해당하 

는 곳은 심의 부위이다. 콩 아홉알의 무게정도 

로 눌러서 기육에 해당하는 곳은 바의 부위이 

다. 콩 열우알의 무게정도로 눌러서 근에 해당 

하는 곳은 간의 부위이다. 눌러서 골에 이르러 

모든 손가락에 빡른 액이 나타나는 곳은 신의 

부위이다”53) 이다. 

“봄여릎은 각각 하나의 음을 불러들이고, 가 

을겨울은 각각 하나의 양을 불러들인다”는 주역 

척 (周易的)해석으로 보인다. 봄여릎은 양의 세 

력권으로써 그 가운데에 하나의 음이 불러들여 

지고, 가을겨울은 음의 세력권으로써 그 가운데 

에 하나의 양。l 불러들여진다는 것은 쾌상(합 

象)과 일치하는 해석이다. 리쾌(離훨)는 등로써 

53) 初홈服, 如E寂之重, 與皮毛相훔者, llililll!也. 如六

寂之重, 與血!ft相훔者, 心ll3也. 如九寂之重, 與예L앉l相휩 

者, 牌ll3也. 如十二寂之重, 與節平者, J!flll!lll. 按之至骨,
뿔指來흉者, 뽑ll3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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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래는 양효(陽잣)이고 가운데는 음효(陰갖) 

로써 봅여름에 하나의 음이 불러들여진 상(象) 

과 일치한다. 강패 (:!:X활)는 뜨로써 위아래는 음 

효(陰갖) 이고 가운데는 양효(陽갖)로써 가을겨 

울에 하나의 양이 불러들여진 상과 일치한다. 

“봄여름은------처음에 챔을 놓을 때 깊이 접어넣 

어 간과 신의 부위에 이르도록하여 득기하면 당 
겨올려 챔 끝이 얄은곳에 이르도록하여 음7]를 

끌어 올린다. 가을겨울은------처음에 첨을 놓을 

째 얄게 접어넣어 섬과 혜의 부위에 이르도록하 

여 득기하면 밀어넣어 양기를 접어넣는다”는 가 

운데에 숨어 있는 읍효, 양효를 어떻게 이용하 

는가가 첨치료의 성때와 관련이 깊다는 주장이 

다. 。l들 읍효, 양효가 보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요로 인식하였다. 이것도 『주역(周易) 

• 계사하(꿇離下)」 의 ”양패는 음효가 많고 음 

패는 양효가 많다”54)라는 논리와 일맥상통한 

다. 감패 (:!:X쉴; 뜨)는 음효가 두 개이고 양효가 

한 개이으로 양패이다. 양패라고 하는 이유는 

가운데 있는 양효가 주도적 작용을 하기 때문이 

다. 리패(離화; 프)는 양효가 두 개이고 읍효가 

한 개이으로 읍쾌이다. 읍쾌라고 하는 이유는 

가운데 있는 읍효가 주도적 작용을 하기 때문이 

다. 

74난에서는 춘(春) • 하(夏) • 계하(季夏) • 

추(秋) • 동(쌍)의 다섯 계절과 정(井) · 형(榮) 

’ 수(兪) , 경(經) • 합(合)의 요수혈(五輸1\)을 

연관시키고 있다. 

“경에서 봄에는 정혈을 찌르고 여릅에는 형혈 

을 찌르고 계하에는 수혈을 찌르고 가을에는 경 

혈을 찌르고 겨울에는 합혈을 찌른다고 하였으 

나 무슨 말인가? 그렇다. 봉에 정혈을 찌르는 

54) 陽화多陰, 陰훗↑多陽‘ 

難癡의 $$*에 관한 내용 昭究

것은 사기가 간에 있기 때문이고, 여름에 형혈 

을 찌르는 것은 사기가 섬에 있기 때문이고, 계 

하에 수혈을 찌르는 것은 사기가 비에 있기 때 

문이고, 가을에 경혈을 쩌료는 것은 사기가 폐 

에 있기 때문이고, 겨울에 합혈을 찌르는 것온 

사기가 신에 있기 때문이다.……사시는 도수가 

있으면서 아울러 춘하추동에 매여 있다. 침술의 

마묘함은 탤끝만큼의 마묘한 차이에 있다”55) 

요행을 애개로 하여 훈청혈, 여릎-형혈, 계 

하-수혈, 가을-경혈, 겨울-합혈을 연결시키고 

있다. 70난의 경우는 사시에 따른 침을 찌르는 

깊이를 논하였는데, 74난에서는 사시에 따론 

요수혈의 첨자법을 논하였다 

(3힘자취혈법(鐵刺取뤘法) 

취혈방법과 관련해서 『난경」 에서는 오른손 

으로 침을 놓을 때 왼손으로 보조해주는 방법에 

관해 자세히 설맹하고 있다. 71 난, 78난, 80난 

등의 기혹을 보자 . 

• 양의 부위에 침을 놓을 때는 침을 뉘어서 찌 

르고, 음의 부위에 침을 놓을 때는 먼저 왼쪽 손 

으로 첨을 놓으려는 영의 혈자리의 부위를 어루 

만지면서 눌러 기가 흩어지면 이에 침을 놓는 

다. 이것이 영에 침을 놓을 때는 위를 상하게 하 

지말고, 위에 첨을 놓을 째는 영을 상하게 하지 

55) 양듬, 훌뼈#, 夏뼈榮, 季夏빼j兪, 秋뼈I, --빼j合 

者, PT謂벼. 然, 흉뼈井者, !JlltEllf, 夏빼榮者, !llltE心,

季夏뼈兪者, !JlltE牌, 秋짧IJIJ!者, !JlltE뼈, --刺合者, !JlltE 
뽑. ----四時有흉, 而~짧於흉夏秋.者며, .. 之要妙, tE 

於**훌者ill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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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는 말이 다”56) (71 난) • 

“챔을 놓을 줄 아는 사람은 왼손의 기술에 의 

지하고, 칭을 놓을 줄 모르는 사람은 오른손의 

기술에 의지한다"57) (78난). 

“경에서 기운이 。l른 것을 느낀 이후에 침을 

놓고 기운에 의한 감각이 소설된 이후에 칭을 

빼내라고 하였는데, 무슨 뜻인가? 그렇다 이론 

바 기운이 이른 것을 느낀 이후에 침을 놓는다 

는 것은 왼손요로 기가 이른 것을 감촉한 이후 

에 칭을놓고, 칭을놓은후에 기가소실되는 것 

을 느끼연 칭을 빼내라는 것이다”58)(80난) 

오를손이 칭을 놓을 때 왼손으로 보조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침 자체의 작용에 

의해서만 치료효과를 일으키는 것 보다는 왼손 

」L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 

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내경』 에 

도 벌써 존재한다. r소문 • 자지론(刺志論)』 

에서 “실한 중상에 침을 놓을 때는 왼손으로 침 

구맹을 열어주고, 허한 증상에 칭을 놓을 때는 

왼손£로 청구맹을 막아준다”5이라고 한 것이 

그 예이다. r난경」 은 r'-11 경』 에 나오는 왼손 

을 보조적A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다 더 구체적 

으로 기술함으로써 임상치료에 보다 장 척용될 

수 있게 해주었다. 

8. 시동병(是動病)과 소생병 
(所生病)

5야 훨陽훌, 몹k•而빼之. 刺陰훌, 先以左手細按所.. 營

兪之處, 를散乃內활, 룰謂刺營無陽00, 빼뼈無傷營벼. 

뿔8 

시동병, 소생뱅이란 경맥과 관련된 젤병을 

두가지로 나눠 분류한 것이다. 22난에서는 시 

동명과 소생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 

다. 

“경에서 액에는 시동뱅이 있고 소생명이 있어 

서 하나의 액이 변하여 두가지 명을 일요킬 수 

있다고 한 것은 무슨 말인가? 그렇다. 경에서 

말한 시동명은 기이고, 소생병은 혈이다. 사기 

가 기분에 있으연 기가 시동병을 일으키고, 사 

기가 헬분에 있으연 혈이 소생명을 일으킨다. 

기는 검으로 따뭇하게 해줌을 주로 하고, 혈은 

척셔줌을 주로 한다. 그러으로 처음에는 시동뱅 

이 생기고, 소생명은 냐중한다” 6이 

시동명과 소생병의 이치안을 써놓고 12경액 

각각의 시동명, 소생병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 

『영추 , 경맥』 에 보이는 시동명과 소생병은 

아래와 같다. 번역은 생략한다. 

© 수례융꽤경l手太홈엎흩l 

是動則病師眼滿, ~影而P옮破, 敵益中痛, 甚

띠交兩手而督, 此罵賢廠.

是主師所生病者, 效, l:氣P옮喝, 煩心쩔滿, 廳

賢內前職痛廠, 掌中熱.

@ 수함명대장경l手쁨明大룰흩l 

是動則病顧痛題睡.

是主밟浪所生病者, 目黃口乾, 없뼈, 唯揮, 扁

57) 知훌훌者, 信其ti., 不知홉월者, 信其右.

58) 활를, 有見如入, 有見如失버者, 何뽑벼, 然, 所謂

有見如入者, 謂左手見를來至乃內활, 월入見를짧乃버월. 
59) 入훌者, 左手開활空며, 入虛者, 左手r.ti•空며, 
60) 월듬, 服有룰動, 有所生病, -服뿔훌二病者뻐며. 

뺑. 암를룰動者, 용벼. 所生病者, 血벼. 캐ltE용, 용홉f를 

動.%在血,血홉所生病, 를主빼之, 血主짧之,故先훌훌 

動, 後所生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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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廳痛, 大指次指痛不用.

@ 쭉양명위경l;H블明뽑톨l 

是動則病酒酒振寒, 善뼈數'A願黑, 病至則惡

A與火,聞木聲則場然而驚,心動,欲獨閒戶爛而

處. 甚則값h高而歌, 棄衣而走, 賣響眼眼, 是罵

융주廠’ 

是主血所生病者, 狂輯溫~퓨出, 짧L뼈, 口뼈 

層용, 頭團옳揮, 大題水睡, R흉R췄睡痛, 偏應쥐J氣 

街股1*更i맑外廳, 足附上皆痛, 中指不用

@ 쪽태융배경(£太陰牌릎l 

是動則病폼本彈, 食則n區, 몹院痛, 眼8톨善n융, 

f혐옳與氣則快然如豪, 身體皆重.

是主牌所生病者, 폼本痛, 體不能動搖, 食不

下, 煩心, 心下急痛, 灌, 1휩i世, 水閒, 黃훤‘ 不能

뚱J... 꿇立股腦內睡厭, 足大指不用.

@ 수소용생껑 l手少陰心릎l 

是動則病짧乾'Ll痛, j홈而欲歡, 是罵賢廠

是主心所生病者, 텀黃臨痛, 廳賢內後廣痛廠,

掌中熱痛.

@ 수태양소장경{手太붐小뿔톨l 

是動ftlJ病盛痛짧睡, 不可以顧, 릅{),).꼈, 廳似

折

是主뼈所生病者, 耳聲目黃爛훨, 맺뀔융혔톱體멤 

흥좋外後蘭홉‘ 

@ 폭태양방홈경(£太붐廳I훌톨l 

是動則病衝頭痛, 目似脫, 項{以技‘ 흉痛R쫓似 

折, 解不可以曲, 觸如結, g넓如짧, 是馬짧廠. 

是主節所生病者, 흉痛狂顧病, 頭願項痛, 目

黃淚出聊뼈, 項背體見R뿜關뼈皆痛, 4、指不用

@ 쭉소융갱경(£少陰홉톨l 

是動則病戰끼--$食, 面如i雜, ·*睡H1J有血l

喝喝而P쁨, 坐而欲起, 目麻麻如無所見, 心如縣若

鷹狀.氣不足則善恐,心場場如A將補之,是馬骨

廠-
是主賢所生病者, 口熱폼乾, n며睡t氣, 짧乾 

難經의 鎬윷에 관한 내용 맑究 

及痛, 煩心'Ll痛, 黃훤陽減, 흉股內後嚴痛, 癡廠

I뽑몽J.., 足下熱而痛.

@ 수뭘읍생포껑{手톨陰心包톨l 

是動ftiJ病手心熱, 흥좋!It擊急, R짧睡, 甚~.IJ훔臨 

支滿, 心中擔擔大動, 面j한目黃, 喜笑不休­

是主HIN.所生病者, 煩心'Ll痛, 掌中熱

@ 수소양상초경l手少붐三흙톨l 

是動띠病耳훌훌揮揮혈혈‘ 않睡n候輝 

是主氣所生病者, i'f出, 目鏡皆痛‘ 賴痛, 耳後

됩廳!It뽑外皆痛, 小指次指不用.

@ 쭉소앙당경(£少뭘톨릎l 

是動1則病口苦, 善太息, 心臨痛不能轉뻐|, 甚

메面微有塵, 體無폴澤, 足外反熱l 是뭘陽廠. 

是主骨所生病者, 頭痛짧痛l 目鏡활痛, 缺益

다’睡痛, 股下睡, 馬刀俠癡, i'f出振寒, 훌, 옐&$ 

R1J體8홍外至8맺總骨外果前及諸節皆痛, 4、指次指

不用

@ 쭉뭘용강경1£1룰홈ff륜l 

是動1t1J病體痛不可以뼈대, ~夫寶孤, 歸A少

眼睡, 甚則앓乾, 面塵脫色.

是主府所生病者, 옐i漸區進짧t世l 孤패, 遺懶

閒.훌 

각 경략에서 냐타냐는 시동병과 소생명을 기 

록하고 있다 『내경」 에 기록된 시동명과 소생 

병의 내용은 이 두가지가 같은 경략에 나타냐지 

만 동시에 그 시작이 다흔 것임을 냐타내준다. 

수대음혜경의 경우 ”이 경략이 움직이연 이러저 

러한 맹을 앓는다(是動則病)”, ”이 경략이 주관 

하는 폐와 관련된 소생명(是主뼈所生病者)” 등 

은 『내경 j 의 기록이 『난경」 의 “시동병”, “소 

생병”이라는 호칭과 같이 완전히 명사화된 명의 

종류로 화하기 이전의 형태임을 나타내준다. 『

난경」 의 설명에 의해 그 독자척 이론체계로서 

의 가치가 좀가된 생이다. 장지총(張志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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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1674)의 “무룻 시동병은 뱅이 외사로 

인하는 것이고, 소생병온 뱅이 내상으로 얀하는 

것이다(夫是劃者, 病因於外, 所生者, 病因於

內)”라고 한 것도 『난경」 의 설명을 바탕으로 

『내경」 에 주석을 달고 있는 것이다 

『난경」 의 ”기혈(氣血)”과 “선후(先後)”를 

바탕으로 시동병과 소생병을 설명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2천여년 。l 어져왔다. 송대의 우서(廣 

應), 양강후(楊康候)로부터 명대의 장세현(張 

世賢), 정금(丁銀), 청대의 섭렴(葉뚫) 등에 이 

르기까지 『난경』 의 이론을 바탕으로 시동소 

생병을 설명하고 있다. 61) 이러한 설명들은 r 

내경』 이 『난경』 의 모체라는 당시의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그러나, 장개벤(張介홈; 

1563 ∼ 1640)은 r유경(類經〉」 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동o] 란 변화플 말한다. 변화하면 정상적 인 

상태를 바꿔놓아 뱅 이 된다. 이 것은 r음양응상 

대론」 에서 말한 변동에 있어서는 손으로 웅켜 

잡는 것 제체기하는 것 등의 부류이다고 한 것 

이 。l것을 말한다". 62) 

“시동뱅이 기이고 소생병이 혈이며, 먼저 벙 

드는 것이 기 o]고 나중에 병드는 것이 혈이라고 

하는 것을 보건데 이치에 가까운 것 같지만, 본 

편의 뭇을 상세히 관찰해보면, 무릇 요장에서는 

각각 장의 소생병을 말하였고, 육부에서는 기를 

말할 때도 있고 혈을 말할 때도 있으며, 맥아거 

나 근이거나 골이거나 진액이거나 하여 그 소생 

뱅이 본래 각각 주관하는 것이 있어서 기혈이라 

는 두글자로 섭이경액을 통괄하여 말할 수는 없 

다”. 63) 

61) 「훨.大成뺏흉j , A民뼈生버版社, 1984,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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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문장은 “동(劃)”의 의미를 푼 것이고, 

뒤의 문장은 『난경」 의 학설을 비판한 것이다. 

『영추 • 경액」 에 기록된 증상들만으로 r난경 

」 의 ”시동명은 기이고, 소생병은 혈이다.,라는 

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소생벙 

어i 관하여, 오장의 경우는 수긍이 가지만 육부 

의 경우에는 『영추 • 경액』 에 기록된 내용들 

의 그 기준들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받 

아틀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활수 

의 “그러나 사기는 또한 다만 기분에 있는 경우 

도 있고, 곧바로 혈분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 또 

한 선후에 구애받아서는 않된다때)라는 주장에 

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혈의 문제까지 을먹거련 

깃이다 

여하든 r난경』 이 시동소생뱅에 대해 처음 

으로 그 이론을 제시해준 것은 한의학사의 발전 

에 많은 논쟁거리를 주었다는 정에서 의의가 깊 

다. 

6찌 動, 등뿔t.G, 훌則뿔常而몹病也, 如陰메옹應象大킴i 

日, tE~혈動짧展홉뺑之顆, 밍1此之謂, 
63) 觀此以룰動몹를, 所生홉血, 先病홉월, 後病홉血, 

若乎近理, ~細察"$:篇之義, 凡tE五鷹, 則各言聊所生病,

凡tE六服, 則或를용, 或言血, 或服或節, 或骨或짧陳, 其

所生病"$:各有所主, 非以윌血二字統를十二經者也. 

64) 然%亦有.RtE월, 꺼;有전!tE血者, X不可以先後빼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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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맺는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r난경』 이 『내경 

」 속에 보이는 어려운 문제을을 문답의 형식으 

로 기술하고 있는 서척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 

지가 없다. 첨구학과 관련된 내용들만을 정리한 

이 논문도 이 점을 더욱 분명히해주고 있는 작 

엽에 불과할 수도 있다. 

r낸경」 의 챔구에 관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 

이 몇가지로 요약휠 수 있다. 

첫째, 기경팔맥에 대한 체계척인 정라이다. 

『난경」 에서는 기갱팔액의 종류, 흐르는 길 및 

착용, 각 경에 해당되는 질명 등을 논하여 『내 

경」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경딸 

맥 각각의 명청, 그 순행로 및 증상들에 관해서 

는 다소간의 차이는 존채하지만 『영추 • 요음 

요마」 , 『소문 , 자요통론」 , 『소문 · 골공론 

」 에서 언급되었다. 『난경」 에서 한 가치있는 

작엽은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한 곳에 모아 

쉽게 이해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점과 이들 

여닮액에 “기경팔맥n이라는 통j칭을 부여하여 주 

었다는 정일 것이다-

둘째, 요수혈과 배수혈과 복모혈에 관한 논 

의는 챔구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요수 

혈을 질병치료와 연관시킨 점이라든지, 음경(陰 

經)이냐 양경(陽經)이냐에 따라 요행이 다르게 

배속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한 

첨이라든지, 정(井)과 합(合)의 원리를 설명한 

첨 응은 오수혈이 이흔척으로 합려성을 가지고 

있고 임상척으로 실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시도이고, 배수혈과 복모혈의 부위와 명증 

과의 관계를 r'-ll 경」 의 이론과 연결시켜 설명 

하고자 한 것은 『내경』 과 r난경』 의 연관성 

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難經의 鐵윷에 관한 내용 맑究 

셋째, r'-ll 경』 에 나오는 원혈에 관한 내용 

을 잘 정리하였다. 『영추 • 구챔십이원』 과 『

영추 • 본수」 에 산재해 있는 원혈에 관한 기록 

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기록해줌으로써 『난경 

」 은 이론적 일관성을 유지시켜 주었다. 

넷째, 안체의 8가지 구성요소를 치료 혈자리 

와 구채적으로 연관시킨 팔회혈이론을 정렵하 

여 후대 챔구임상분야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 

였다 

다섯째, 『난경」 에서 논의되고 있는 첨자보 

사법은 자모보사(子母補演), 영위(營衛)의 보 

사(補鴻), 영수보샤(迎隨補演), 마뱅이명(未病 

E病)에 대한 보사(補演), 잘못된 보사(補演), 

호흡보사(呼吸補煩) 등이 있다. 이을 보사법은 

r'-ll 경」 을 바탕으로 하고는 있지얀 r난경」 

자체의 독창척 채해석을 가하고 있다. 『난경』 

이 후대 챔구학발전에 가교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섯째, 사시의 추이에 따라 침을 다르게 놓 

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70난의 내용은 역학사상 

의 영향을 칙챔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일곱째, 침을 놓을 때 왼손을 보조적£로 사 

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r난경」 은 r'-ll 경』 의 

방뱅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기술함으 

로써 엄상치료에 잘 적용휠 수 있도록 해주었 

다. 

여닮째, 시동명과 소생명에 관하여 r난경」 

에서는 ‘’기혈(氣血)”과 “선후(先後)”로 섣명하여 

한의학사에서 전개된 시동명, 소생명 논쟁의 포 

문을 열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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